
		
			[image: Cover image]
		

	
    
      
        
          	
          	
        

        
          	
        

        
          	
            [ Article ]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 Vol. 28, No. 1, pp.155-165
        

        
          	ISSN: 1229-8565			
					(Print)
				2287-5190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28 Feb 2017

        

        
          	Received  12 Dec 2016
Revised  08 Feb 2017
Accepted  27 Feb 2017

        

        
          	
            KJCLS_2017_v28n1_155

            DOI: 
            https://doi.org/10.7856/kjcls.2017.28.1.155
          
        

        
          	
            교사유아관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Hee-Jung Woo
                
                  
                    †
                  
                
              
            

          
        

        
          	Division of social Welfare, Gwang-ju University, Gwang-Ju, Korea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Teacher-Young Child Relationship and Self-regulation Ability of Young Children
          
        

        
          	
            
              
                우희정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Correspondence to: †Hee-Jung Woo Tel: +82-62-670-2360 E-mail:  child@gwangju.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teacher-young child relationship and self-regulation ability of young children. A survey was conducted on a random sample of 252 young children aged 3-5 years attending a nursery in Gwang-ju, Korea. Based on the data, Person’s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were analyzed,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the teacher-young child relationship and self-esteem on the self-regulation ability of the young children. First,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among the teacher-young child relationship (intimacy) and self-esteem as well as self-regulation ability.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s among the teacher-young child relationship (conflict, dependence) and self-esteem as well as self-regulation ability. Second, self-esteem partially mediat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eacher-young child relationship and self-regulation ability. The results suggest that self-esteem may affect the self-regulation ability of young children as a mediating response to the teacher-young child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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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다양한 상황과 외부의 자극에 대해 융통성 있고 효율적으로 잘 적응해 나가는 능력인 ‘자기조절능력’이 매우 필요하다(Kopp 1982). 자기조절능력은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행동 여부를 구별하여 자신의 욕구나 충동을 자제하면서 수용범위 안에서 자신의 감정과 행동 및 사고를 조절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한다(Mayer & Salovey 1997). 이러한 자기조절능력은 일상생활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과 개인의 목표성취 및 신체․정신적 건강과 심리적 안녕감 등 개인의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능력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2011).

      실제로 자기조절능력이 개인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조절능력이 잘 발달된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서 적응을 잘 하며, 자신의 의무와 책임에 있어서 신뢰할 만하게 대처하고, 자신의 충동을 억제해서 감정과 행동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Finkenauer et al. 2005). 그리고 자기조절을 잘 하는 사람은 과제수행능력이 높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내는 반면,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사람은 부정적 정서를 조절 없이 표출함으로 인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분노조절의 어려움, 게임중독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부적응 및 행동문제와 관련이 된다고 보고하였다(Kim 2006).

      이처럼 자기조절능력은 바람직한 사회적 적응과 개인의 성장 및 성취를 위해 반드시 발달시켜야 하는 능력이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의 노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점점 부족해지고(Lee & Hyun 2010), 대인관계 형성이나 행동 조절에의 어려움 등 자기조절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Lee 2011).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해 봄으로써 긍정적 자기조절능력 발달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조절능력은 생후 2년경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자아인식과 사회화 능력이 발달되면서 점차 진보적이고 자율적인 경향을 띄게 되고, 3-5세경에는 타인의 의지에서 자신의 의지로 전화되는 중요한 시기로 자기조절능력이 급속히 발달한다(Kopp 1989). 자기조절능력과 관련하여 만족지연 능력은 2-3세경에 많이 증가하고(Cho et al. 2005),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은 3-4세경이 되면 나타나기 시작해서 유아기동안 발달한다(Flavell 1999). 그리고 감정과 행동 등의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은 일반적으로 유아기에 발달하기 시작하여 아동기에 획득된다(Cho et al. 2005). 이처럼 유아기는 자기조절능력의 기초가 형성되며 발달적 변화가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Eisenberg et al. 1996; Lee 2003; McCabe et al. 2004; Kim & Cho 2005; Yang 2006). 또한, 이때 형성된 자기조절능력은 전 생애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인 경향이 있다(Wulfert et al. 2002). 즉, 이 시기에 형성된 자기조절능력은 정서 및 행동적 반응의 기반이 되어서 이후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Seo 2011). 자기조절능력이 발달한 유아는 이후에 신중하고, 주의집중력과 분별력이 있으며, 협동적이고 유능하다는 등 긍정적 성격특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under & Block 1989). 반면에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유아는 이후 주의집중 저하, 과잉행동, 학습동기부족, 공격행동, 대인관계 갈등 등 부정적 특성과 관련이 있었다(Mischel et al. 1989; Kochanska et al. 199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기는 자기조절능력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고, 이 시기에 형성된 자기조절능력은 이후 발달에 있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유아기의 자기조절능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이들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유아기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유아의 기질(Lee 2003; Kim 2006; Kim 2008; Jang 2009; Seo 2011)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과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과 같은 어머니 변인(Park 2002; Lee 2003; Kim 2006; Jang 2009; Choi 2010), 외적 요인으로는 교사유아관계(Yu 2009; Lee & Hyun 2010) 등이 주로 연구되었다. 이 중에서도 교사유아관계 변인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유아기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Lee et al. 2003). 특히, 취업모의 증가와 가족 구조 및 기능의 변화,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하여 과거에 비해 좀 더 이른 시기부터 보육 및 교육 기관을 이용하고, 기관에 머무는 시간도 점점 길어짐에 따라 교사유아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Oh 2010). 가정을 떠나 부모 이외에 처음으로 만나는 인적 환경인 교사는 부모의 대리적 역할을 하면서 유아의 발달을 촉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교사유아간의 관계형성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기관에서의 교사유아관계는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Lee & Hyun 2010). Hestenes et al.(1993)은 교사가 유아의 반응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질적으로 높은 상호작용을 제공할수록 유아는 긍정적인 정서와 행동 표현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Bergin & Bergin(1999)에 따르면 교사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유아의 연령에 맞춰 적절한 자기조절 행동을 기대하고, 일관성 있게 설득하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Pianta & Walsh(1996)도 교사와 유아의 관계형성의 질은 유아기에 이루어지는 인지 및 사회정서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교사유아관계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발달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로 교사유아관계의 중요성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교사유아관계 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교사유아관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교사유아관계의 직접적인 영향 이 외에도 어떤 변인들이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발달은 다양한 변인에 의해 서로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이는 동일한 자극이 주어진다 해도 개인이 받는 영향의 정도와 반응이 다를 수 있고, 상황적 맥락, 개인의 지각 및 해석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Park 2012). 그러므로 교사유아관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관계를 매개하는 유아의 개인 내적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조절능력은 인지적 요인과 행동적 요인의 두 요인으로 결합되어 있으며(Kendell & Wilcox 1979), 유아가 자기조절을 하게 되는 동기는 자아개념의 증진 또는 자아실현에 있고, 자아가 발달함에 따라 자기조절능력도 자연스럽게 발달한다. 즉 외현적 문제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내면적 문제를 먼저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인지적 요인으로는 심사숙고 할 수 있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이 포함되고, 행동적 요인으로 자기점검, 자기평가, 자기강화 등이 포함된다(Park 2014).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인지적으로 무시되어야 할 행동은 억제하거나 인지적으로 선택된 행동을 이행하면서 자기조절 된 행동이 나타난다(Yoo 2009). 이처럼, 자기조절 능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즉 자아존중감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Park(2014)은 자아존중감이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올바르게 조절하고 평가함으로써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자기 조절능력과 관련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능력의 관계를 살펴 본 다른 연구들도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능력이 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Cho 2009; Yoo 2009; Park 2010).

      또한, 자아존중감은 의미 있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되는 능력이므로 교사는 유아에게 부모의 대리적 역할을 하면서 의미 있는 타인으로서의 관계를 형성하여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m 2007; Yoo 2010). 실제로 교사유아관계와 유아의 정서지능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Kim(2016)의 연구와 교사유아관계와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분석한 Go(2010)의 연구에서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는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갈등 관계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리고, Park(2010)과 Park(2014)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환경변인(부모)이 유아의 자기결정력 및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매개적 역할을 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교사유아관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자아존중감의 세 변인들을 함께 고려한 연구들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결과들은 교사유아관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적 역할을 예측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들은 주로 각 변인들 간의 독립적 관계를 통해 부분적 영향력을 보고하고 있고,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유아관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적 역할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각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을 통해 변인들 간의 관계를 좀 더 다양하고 밀접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해 보다 넓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긍정적 발달에 있어 교사유아관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바림직한 교사유아관계의 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아가 유아의 긍정적 자기조절능력 발달을 위한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교사유아관계와 유아의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교사유아관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소재 어린이집 및 유치원 9곳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252명)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별로 만 3세 106명, 만 4세 71명, 만 5세 75명이고, 성별로는 남아 119명, 여아 13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1) 교사유아관계
          교사유아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Pianta(1991)가 개발했던 유아교사관계 척도(Student Teacher Relationship Scale : STRS)를 Lee(2001)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유아와 교사간의 관계에 대해 교사의 자기보고식 평가도구로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친밀감(12문항), 갈등(12문항), 의존(4문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평정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각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요인별 관계를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교사유아관계의 전체 신뢰도(Cronbach’α)는 0.93이며, 친밀감은 0.92, 갈등은 0.93, 의존은 0.87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Haltwanger(1989)가 개발한 유아의 자아존중 행동측정 척도(The Behavioral Rating Scale of Presented self-esteem for young Children)를 Choi & Sin(201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작과 독립심(6문항), 학습 성취(6문항), 사회 정서성(7문항)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평정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하도록 되어있고,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α)는 0.91, 시작과 독립심은 0.82, 학습 성취는 0.86, 사회 정서성은 0.82로 나타났다.

        

        
          3) 자기조절능력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Lee(2003)가 제작한 ‘유아의 자기조절력 평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점검(14문항)과 자기통제(17문항)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평정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음을 나타낸다. 자기조절능력 척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α)는 0.93, 자기점검은 0.93, 자기통제는 0.85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9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변인에 대한 자료는 만 3~5세 반의 담임선생님이 담당 유아들 중에서 임의로 7명을 선정하여 교사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총 265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256부가 회수되었으나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자료들을 제외하고 총 25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Cronbach’α를 산출하였고, 각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위계적 중 다회귀분석과 매개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교사유아관계와 유아의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련성
        교사유아관계와 유아의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능력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Pe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Correlation analysis
            (N=252)

          
          

        

        
          
            
              	
              	1
              	2
              	3
              	4
              	5
            

          
          
            	1
            	1.00
            	
            	
            	
            	
          

          
            	2
            	-0.43**
            	1.00
            	
            	
            	
          

          
            	3
            	-0.23**
            	0.56**
            	1.00
            	
            	
          

          
            	4
            	0.51**
            	-0.32**
            	-0.29**
            	1.00
            	
          

          
            	5
            	0.45**
            	-0.46**
            	-0.24**
            	0.65**
            	1.00**
          

        

        
          
            **p<0.01
          

          
            1) Teacher-young child relationship(intimacy),
          

          
            2) Teacher-young child relationship(conflict),
          

          
            3) Teacher-young child relationship(denpendence),
          

          
            4) Self-esteem, 5) Self-regulation ability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교사유아관계의 하위 변인인 친밀감(r=0.45, p<0.01), 갈등(r=-0.46, p<0.01), 의존(r=-0.24, p<0.01)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아의 자아존중감(r=0.65, p<0.01)과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유아관계가 친밀하고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유아관계가 갈등적이고 의존적 일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본 연구에서 선택한 교사유아관계와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의미 있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교사유아관계의 하위변인인 친밀감(r=0.51, p<0.01), 갈등(r=-0.32, p<0.01), 의존(r=-0.29, p<0.01)과 유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도 모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조건이 확인되었다.

      

      
        2. 교사유아관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교사유아관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Baron & Kenny(1986)의 절차를 사용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먼저, 독립변인은 매개변인 및 종속변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매개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독립변인 혼자 투입되었을 때 보다 영향력(β)이 감소되었다면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영향력이 사라져 유의하지 않았다면 완전매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Sobel test를 실시하여 Z 값이 ± 1.96보다 크면 매개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조건에 따라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교사유아관계(친밀감, 갈등, 의존)를 투입해서 매개변인인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본 후,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교사유아관계(친밀감, 갈등, 의존)가 종속변인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교사유아관계(친밀감, 갈등, 의존)와 매개변인인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인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두번째 단계에서 교사유아관계(친밀감, 갈등, 의존)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이 감소되거나 유의하지 않는지,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교사유아관계의 하위변인 중 ‘친밀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young child relationship(intimacy) and self regulation ability of young children
            (N=252)

          
          

        

        
          
            
              	
              	Step
              	
                β
              
              	⊿R2
              	F
            

          
          
            	1
            	Teacher-young child relationship(intimacy) → Self-esteem
            	0.51***
            	0.26
            	88.48***
          

          
            	2
            	Teacher-young child relationship(intimacy) → Self-regulation ability
            	0.45***
            	0.20
            	63.36***
          

          
            	3
            	Teacher-young child relationship(intimacy) → Self-regulation ability
            	0.16**
            	0.44
            	96.22***
          

          
            	Self-esteem → Self-regulation ability
            	0.56***
          

        

        
          
            **p<0.01
          

          
            ***p<0.001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교사유아관계(친밀감)가 매개변인인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β=0.51, p<0.001).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교사유아관계(친밀감)가 종속변인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β=0.45, p<0.001).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교사유아관계(친밀감)가 통제되었을 때 매개변인인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게 나타났다(β=0.56, p<0.001). 그리고 이때 독립변인인 교사유아관계(친밀감)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였으나 두 번째 단계에서보다(β=0.45, p<0.001) 세 번째 단계에서 그 영향력이 감소하였다(β=0.16, p<0.01). 그러므로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교사유아관계(친밀감)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Sobel Test를 통한 유의성 검증 결과, 교사유아관계(친밀감)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에서 Z값이 7.18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교사유아관계의 하위변인 중 ‘갈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young child relationship(conflict) and self regulation ability of young children
            (N=252)

          
          

        

        
          
            
              	
              	Step
              	
                β
              
              	⊿R2
              	F
            

          
          
            	1
            	Teacher-young child relationship(conflict) → Self-esteem
            	-0.32***
            	0.10
            	29.11***
          

          
            	2
            	Teacher-young child relationship(conflict) → Self-regulation ability
            	-0.46***
            	0.21
            	68.01***
          

          
            	3
            	Teacher-young child relationship(conflict) → Self-regulation ability
            	-0.28***
            	0.49
            	118.94***
          

          
            	Self-esteem → Self-regulation ability
            	0.55***
          

        

        
          
            ***p<0.001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교사유아관계(갈등)가 매개변인인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β=-0.32, p<0.001).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교사유아관계(갈등)가 종속변인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β=-0.46, p<0.001).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교사유아관계(갈등)가 통제되었을 때 매개변인인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게 나타났다(β=0.55, p<0.001). 그리고 이때 독립변인인 교사유아관계(갈등)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였으나 두 번째 단계에서보다(β=-0.46, p<0.001) 세 번째 단계에서 그 영향력이 감소하였다(β=-0.28, p<0.001). 그러므로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교사유아관계(갈등)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Sobel Test를 통한 유의성 검증 결과, 교사유아관계(갈등)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에서 Z값이 -5.11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교사유아관계의 하위변인 중 ‘의존’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young child relationship(denpendence) and self regulation ability of young children 
            (N=252)

          
          

        

        
          
            
              	
              	Step
              	
                β
              
              	⊿R2
              	F
            

          
          
            	1
            	Teacher-young child relationship(denpendence) → Self-esteem
            	-0.29***
            	0.09
            	23.33***
          

          
            	2
            	Teacher-young child relationship(denpendence) → Self-regulation ability
            	-0.24***
            	0.06
            	14.71***
          

          
            	3
            	Teacher-young child relationship(denpendence) → Self-regulation ability
            	-0.05
            	0.42
            	89.78***
          

          
            	Self-esteem → self-regulation ability
            	0.63***
          

        

        
          
            ***p<0.001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교사유아관계(의존)가 매개변인인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β=-0.29, p<0.001).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교사유아관계(의존)가 종속변인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β=-0.24, p<0.001).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교사유아관계(의존)가 통제되었을 때 매개변인인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게 나타났다(β=0.63, p<0.001). 그리고 이때 독립변인인 교사유아관계(의존)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두 번째 단계에서(β=-0.24, p<0.001)는 유의하였으나 세 번째 단계에서 그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교사유아관계(의존)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Sobel Test를 통한 유의성 검증 결과, 교사유아관계(의존)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에서 Z값이 -4.63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사유아관계(친밀감, 갈등, 의존)와 유아의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능력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고, 교사유아관계(친밀감, 갈등, 의존)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유아관계(친밀감, 갈등, 의존)와 유아의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교사유아관계(친밀감)와 유아의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능력이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유아관계(갈등, 의존)는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조절능력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유아관계와 유아의 또래 유능성 및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 본 Lee & Hyun(2010)의 연구 및 유아교사관계와 유아의 정서지능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Kim(201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교사와 친밀감을 형성한 유아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적절하게 억제하며 잘 적응할 수 있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적절하게 잘 통제하는 유아는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반면 교사유아관계에서 갈등과 의존적 관계를 형성한 유아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지각과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으로 느끼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적절하게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유아는 교사와의 관계 형성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능력이 이루어지며, 교사와의 관계에 따라 유아가 의미 있는 발달적 변화를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사에게 유아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교사와 유아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유지하고 갈등 및 의존적 관계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도록 교사유아관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관계 형성 및 향상 프로그램의 계발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사가 유아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지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심리적 안정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교사로서의 직무 스트레스 및 개인적 스트레스를 바람직하게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사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의 지지적 프로그램의 계발과 보급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능력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일수록 자기조절력이 높다는 Park(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청소년의 자기조절력과 자아존종감의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고한 Kim(200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사회적 상호작용과정에서 무엇이 또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믿음은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여기는 자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고(Park 2014),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조절하는 데 있어 자신의 가치에 대해 평가하는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Yoo 2009). 즉,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나 유능감이 높고, 자신에 대해 만족감을 가질수록 사회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거나 감정을 통제하는 높은 자기조절능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Yoo 2014). 따라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을 위해서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 및 향상을 위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고 이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교사유아관계(친밀감, 갈등, 의존)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교사유아관계(친밀감)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와 유아의 친밀한 관계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매개하여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됨을 고려해 볼 때,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는 유아에게 온정과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교사와의 친밀하고 긍정적인 관계는 기관에서의 적응과 사회적 능력에 도움을 주면서 유아 스스로 상황에 적절하게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또한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유아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통해 스스로를 가치있는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고, 이러한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행하는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 게 됨으로써(Park 2014)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교사유아관계(갈등)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와 유아의 갈등적 관계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와 유아의 갈등적 관계는 유아와의 조화로운 상호작용과 라포가 결여된 관계로 유아가 교사를 지지적 기반으로 활용하는 빈도가 약하게 나타나고 이는 유아에게 분노와 불안감, 공격적 행동을 증가시킴으로 인해서(Kim 2016),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교사와의 기본적 라포가 결여된 갈등적 관계는 유아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이는 다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교사유아관계(의존)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와 유아의 의존적 관계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지만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교사유아관계(의존)가 독립적으로는 유아의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아존중감이 매개 역할을 하면서 직접적인 영향이 사라지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있어 자아존중감이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유아관계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을 위해서 교사와 유아가 서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할 수 있도록 교사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은 상호작용방법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갈등과 의존적 관계로 낮은 자기조절능력을 보이는 유아와 교사를 위해 관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 및 상담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교사유아관계와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에서 부분/완전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변인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교사와의 의존적 관계를 보이는 유아의 경우 교사와의 관계 개선이 자기조절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유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해 보다 긍정적으로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친밀한 교사유아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관계형성 및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과 사례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사유아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교사와의 관계 개선을 통한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뿐 아니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인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뿐 아니라 가정과 연계하여 유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광주 지역의 일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만 3, 4, 5세유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므로 전체 유아에 대한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 따라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모집단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고 종단 연구를 통해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좀 더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해 교사유아관계와 유아의 자아존중감만을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유아의 발달은 여러 환경적 요인들과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사회적 환경 변인들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한다면 좀 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자아존중감 변인에 대해 전체점수만을 양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각 변인의 하위요인들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거나 구조방정식을 적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 분석한다면 더 심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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